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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개회

소제목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 점검요원 장애인 반드시 포함… 조례 제정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2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 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한 안건 가운데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

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다.

조례안에는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요원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순덕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구성할 때 시설을 직접 이용

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옥정 신도시 인근 

고암동 지원 1, 2부지의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민의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시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을 가장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라며,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물류창고의 화재로 112명의 인명 피해와 1,366억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진] 

1. 안순덕 의원이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 임재근 의원이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